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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악취조사

생활 속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하천, 하수구, 악취발생업소 및  환경기초시설의 악취발
생 현황 조사 후 현재의 저감 방안 점검 및 개선 방향 제고

1. 조사개요6)

  조사기간 : 하천·하수구(’22년 3, 5, 7, 8, 11월(하절기 집중조사)), 환경기초시설(연 2회) 
  조사대상 : 하천·하수구·환경기초시설 등 총 39개 지점
  조사항목 : 복합악취, 지정악취물질 22개 항목

< 조사지점 : 좌-하천, 우-하수구 >

기타지역

하수처리시설(9)

50,000 m3/d 
이상

2. 수영
3. 해운대
5. 중앙
6. 영도
7. 동부

500 ~ 50,000 
m3/d

8. 남부
9. 문오성
10. 서부
11. 기장

음식물처리시설(3)
14. 수영 하수병합처리
15. 생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
16. 반여 농산물도매시장

공업지역

하수처리시설(3)
50,000 m3/d

이상
1. 강변
4. 녹산
12. 정관500 ~ 50,000 m3/d 

폐수처리시설(2) 17. 명례일반산업단지
18. 장안일반산업단지

< 조사지점 : 환경기초시설 >

담당부서 : 생활환경팀(☎051-309-2774)
팀장 : 박정옥   담당자 : 이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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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조사방법
  복합악취 : 공기희석관능법(악취공정시험기준,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-17호)
  지정악취물질 : SIFT-MS 분석(악취공정시험기준 없음, 참고용)

3. 조사결과 
  (복합악취) 하천 3 ~ 30배, 하수구 10 ~ 1,000배, 환경기초시설 3 ~ 44배
  (지정악취물질) 하천(질소화합물, 황화합물 및 알데하이드류 일부 검출됨), 하수구(질소화합물, 황화합물 및 

알데하이드류 및 지방산류 검출됨), 환경기초시설(질소화합물 및 황화합물 검출)
    - 하수구 냄새 기여율(%) : 조사기간 중 황화수소(25.5 ~ 82.3%), 메틸메르캅탄(1.9 ~ 20.8%), 트리메틸아민

(0.5 ~ 17.0%)순으로 높게 나타났음
  (하천 악취) 복합악취농도가 가장 높은 동절기(동천, 4분기)의 경우 하천 퇴적토의 혐기성 반응으로 생성된 

황화합물(황화수소)이 주요 악취발생원으로 분석됨 
  (하수구 악취) 복합악취농도가 높은 하수구 지점의 경우 황화합물(황화수소, 메틸메르캅탄)의 농도가 높게 

조사되었음(냄새 기여율(%)도 높게 분석됨)  
  (환경기초시설 악취) 일부 지점의 복합악취 및 황화합물(황화수소) 농도가 높게 조사되었음

복합악취(배) 황화수소(ppb)

트리메틸아민(ppb) 아세틸알데하이드(ppb)
그림 1. 복합악취 및 주요 지정악취물질 농도(하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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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분기 2분기

3분기(1차) 3분기(2차)

4분기

그림 2. 복합악취물질 악취분포도(하수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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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3 연간 지점별(하수구) 냄새기여율(%)

하수 · 음식물처리시설(기타지역) 하수 · 폐수처리시설(공업지역)

그림 4 복합악취 농도(환경기초시설)

4. 활용방안
  악취계획 수립 시 고농도 지점(하수구)을 대상으로 환경정책과와 협의하여 지점선정 및 모니터링 실시

5. 기대효과
  생활악취 취약지역의 조사 전, 후 악취저감 효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악취 개선을 유도




